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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97 mothers of 1∼3 years old

children at daycare centers in Daegu,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ir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were not-significantly related, but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A close look at the effect of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while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did not influenced directly parenting stress, mother- caregiver relationship was a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stress. In particular, when a mother and 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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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a positive relationship,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lower.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aregiver is very important.

Key Words：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어머니-교사 관계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Ⅰ.서 론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구조도 빠

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부모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녀의 출산은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한편 새롭게 부여된 역할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유발

할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과거 부모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던 자녀양

육의 간접 경험은 줄어들고, 부부 둘만의 힘으

로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부

모역할에 대한 책임감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

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가 변화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

녀양육을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역할분담

보다는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나 책임으로 여

기고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책임이

지배적이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에 있어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머

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기술이 부

족하면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Crnic과

Greenberg(1990)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이 어릴

수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아기는

유아기에 비해 성인의 끊임없는 신체적 보살핌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어머니의 일상

적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경

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로 Hadadian과 Merbler

(1996)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

낀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와 낮은

안정애착관계를 보였다. Hertenstein(2002)은 양

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의도하지 않

았더라도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

해 어머니의 좋지 못한 상태가 영아에게 전달된

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하여 부적절한 양육행동

을 보이게 하기도 하는데(Abidin, 1990), 이러한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특히 발달단계상 영

아기에 속하는 어린 자녀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크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Suh & Kim, 2012).

이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자 그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부모특성 요

인, 아동특성 요인, 가족차원 요인 등의 세 가

지 요인으로 보는 관점(Crnic & Low, 2002)과

어머니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아

동 특성과 사회적 지원과 지원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Belsky, 1984; Reis,

Barbera-Stein, & Bennett, 1986)가 진행되어 왔

다(Lee, 2011).

이 중 아동 특성 요인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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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영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

(Yu & Lee, 1998; Lee, 2003)가 있는 반면, 자

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

는 연구결과(Deater-Deckard & Scarr, 1996;

Eun, 1999; Kim, 2001; Yu, Choi, & Lee, 1998)

도 있다. 영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

는 중요한 시기로 영아는 자신의 의사를 언어

로 표현하기 보다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어

머니는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영아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

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Lee &

Seo, 2009).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반복적

으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이어져 양육자

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영아기 자

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부여된

부모로서의 역할에 적응하기 위한 심신의 부담

모두를 경험하게 되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유발

하게 된다는 것이다(Kim, 2001; Moon, 2004;

Seo, 2004; Pyun, 200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

요한 요인이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의 발달뿐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부모의

정신건강 및 가족의 기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어머니 특성인 양육지식이 최근

제시되고 있는데(Kim & Song, 2007; Moon,

2001; Ahn & Park, 2002; Lee & Oh, 2006;

Hyun, 1993; Larsen, Juhasz, 1986; Miller,

1988),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며 보다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

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대로 자녀의 연령에 맞는 발달지식과 양

육지식이 부족한 어머니는 양육 실제에서 경험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신감을 잃

게 되고, 이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확신부

족으로 이어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육지식은 자

녀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자

녀양육에 있어 내적 기준인 발달시간표를 구성

하게 한다(Lee, Chang, & Lim, 2004; Yoon &

Cho, 2004; Macphee, 1984; Ninio, 1979). 또한

부모가 연령에 적합한 발달수준을 인식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발달상의 과잉기대를 줄이는 과정

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Harolyn, Katara,

Elizabeth & Nicholas, 2013). 특히 영아기 자녀

를 둔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서 겪는 가장 큰 어

려움을 자신의 양육에 대한 확신 부족이라고

보고하였다(Kim, 2005). 영유아기는 인간발달

의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특

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의 욕구가 다르며, 서

로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어야 한다(Bigner, 1985). 영아는 부모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가

영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아의 욕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Song & Kim, 2008). 따라서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은 다

른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

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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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기타 개개인이 제공하는 사회

적 지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Belsky, 1984;

Gaze, 2005; Mulsow, Caldera, Persley, &

Reifman, 2002; Silver, Heneghan, Bauman, &

Stein, 2006).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줄

여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Melson,

Lad와 Hsu(1993)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지지자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양육과제를 보다 덜 어렵게 지각한다고 하였으

며, Őstberg와 Hagekull(2000)도 생후 6개월부

터 만 3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

스를 줄여준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머니에

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서

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

지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어들 수 있게 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확장되거나

지역사회 구성으로부터 받는 것을 포함한다

(Baumrind, 1995). 실제로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유아교육기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지원으로서, 선행연구들(Kang &

Cho, 1999; Kim, 2000; Moon, 2004)에서도 기관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

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 요인은 기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교

사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와 교사는 영유아를 매개로 관계형

성을 시작하며(Son, 2008), 영유아의 전인적 발

달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교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유아의 발달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기도 하며, 교사에게 민감

한 부모로 인식되거나 자녀에게 해가 될까봐 교

사와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Lee,

2005; Chang, 2005). 이처럼 어머니와 교사 간에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형성의 부재는 양육에 대

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영아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낯선 사람에게 장시간 맡긴다는 생

각에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기도 한다(Chi &

Hong, 2001).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Wittmer & Petersen, 2006) 어린 시기부터 보육

시설을 경험하는 영아에게는 부모와 교사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적 관계가 요구된다. 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교사와 서로

의 가치, 신념, 행위를 나눔으로써 유아의 발달

을 도울 수 있다(Lee, 2006)는 점에서 중요하다.

Rudolphen와 Cohen(1984)은 부모와 교사의 협

력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관점을 교환하

여 유아를 전인으로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 하였고, Law(1993)는 교사가 유아에 대한 정

보의 제공자인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Epstein(1993)은 부모와 교사 협

력을 통해서 부모가 유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자기 가치를 느끼고 자기만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cBride 등

(1995)은 부모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유아를

지도했을 때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보면 부모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사와 나

누었을 때 그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부모는 교사와 협력하여 유아를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모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나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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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 (N= 297)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Age

20s 16( 5.4)

30s 249(83.8)

40s 32(10.8)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65(21.9)

2-year college 119(40.1)

above 4-year university 113(38.0)

Mother job
employed 107(36.0)

unemployed 190(64.0)

Income

200≤ 28( 9.4)

201∼400 186(62.6)

400＞ 83(27.9)

해결해 나갈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어머니-교사 관

계는 어머니에게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가 자

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머

니는 교사로부터 양육 상담과 양육지도 등의 정

보 제공 및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를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지 특성 측면에서

어머니와 교사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어

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가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아기 자

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

인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데 두 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

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양

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

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의표

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

한 8개의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만 0∼2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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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자녀를 둔 어머니 297명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23세에서 46세로 평균

35.04세(SD = 3.37)이고, 30대가 249명(83.8%)으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5명(21.9%), 전문대졸은 119명

(40.1%), 대졸 이상이 113명(38.0%)으로 전문대

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한 어머니는 107명(36.0%),

비취업 어머니는 190명(64.0%)으로 대부분 전업

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9.4%였고, 201만원에

서 400만원의 경우 62.6%를 차지하였다.

2.연구도구

1)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Larsen

과 Juhasz(1986)의 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번안한 Yoon(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의 양육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였

다. 원래 KCDI는 출생부터 3세까지 영아의 정서

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에 대한 지

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종

적으로 50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은 각 문

항을읽고 4개의 보기항목중 가장 적합하다고생

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의 정

서발달을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

한가?’라는 정서발달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①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도록가르친다,②안

아주고사랑해주고관심을준다, ③ 잘못된 것에 대

해 옳게 가르쳐 준다, ④ 울지 않도록 가르친다.’

와 같은 보기를 주고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옳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 1점,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하

여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

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해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정서발달

(14문항), 인지발달(13문항), 신체발달(11문항),

사회성발달(12문항)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2)어머니-교사 관계

어머니-교사 관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Elicker,

Noppe, Noppe와 Fortner-Wood(1997)가 제작한

‘부모-교사 관계 척도(PCRS：Parent-Caregiver

Relationship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보육시설에 영아기 자녀를 보내는 부모

와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부모용 PCRS

와 교사용 PCRS로 구분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

해 부모용 PCR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의 총 3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13문항), 협력(14문

항), 친밀(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신뢰는

‘담임교사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등이, 협력은 ‘나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

하는데 담임교사가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생각

한다.’ 등이, 친밀은 ‘나와 담임교사는 친밀하

지 않은 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관계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교사 관계 척도의 각 요

인별 신뢰도는 신뢰는 .84, 협력은 .89, 친밀은

.7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

수는 .94로 나타났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85

- 85 -

3)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

하기 위해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문항을 번안 수정한 Ahn(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의 총 18문항으

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집안일

을 할 때, 아이가 끊임없이 걸리적거린다.’, ‘나

는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을

바꾸어야만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마

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

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가 성

가시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전체 1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이다.

3.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구광역시의 영아전

담보육시설 10곳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원장에

게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문

지는 유아를 통해 가정에 전달하고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조사가 실시된 기

간은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루

어졌으며, 총 447부의 질문지를 8곳의 보육시

설 학부모 중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를 대상으로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297부(회

수율 66.4%)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첫

째, 연구대상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따

라 어머니-교사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

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검증을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지식

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연구결과

1.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어머

니의 양육지식의 전체 평균은 50점 만점에서

36.52점(SD = 4.69)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하

위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발달 양

육지식 평균은 12.01(SD = 1.75), 인지발달 양육

지식 평균은 10.23(SD = 1.57), 신체발달 양육지

식 평균은 6.42(SD = 1.34), 사회성발달 양육지

식 평균은 7.82(SD = 1.98)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정서발달 85.78%,

인지발달 78.69%, 신체발달 58.36%, 사회성발

달 65.17%로 나타났다.

어머니-교사 관계의 경우, 전체 문항을 합한

평균은 4.14(SD = .40)로 5점 기준으로 볼 때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

는 4.22(SD = .37), 협력은 4.13(SD = .47),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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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N= 297)

Variables Sub-factor Items M(SD) %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development 14 12.01(1.75) 85.78%

Cognitive development 13 10.23(1.57) 78.69%

Physical development 11 6.42(1.34) 58.36%

Social development 13 7.82(1.98) 65.17%

Total 50 36.52(4.69) 73.04%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13 4.22( .37)

Collaboration 14 4.13( .47)

Affiliatio 8 4.01( .48)

Total 35 4.14( .40)

Parenting stress Total 18 2.37( .53)

은 4.01(SD = .48)로 모두 4점을 넘는 점수를 나

타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전체적인 양육스트레

스 평균은 2.37(SD = .53)로 5점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able 2).

2.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1)어머니의연령에따른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

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F = 8.33,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20대 어머니와

30대 및 40대 어머니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30대 및 40대 어머니가 20대 어머니보다 영아

기 자녀의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어머니의학력에따른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

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문대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20.35, p < .001).

또한,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발달(F =

11.94, p < .001), 인지발달(F = 9.53, p < .001),

사회성발달(F = 15.36,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양육지식 총점과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에서 어

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을 더 많이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하위요

인 중 정서발달은 고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전문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인지발달은 전문대졸 이하 어머니보

다 대졸이상의 어머니가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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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mother’s age

20’s(n=16) 30’s(n=249) 40’s(n=32)
F

M(SD) M(SD) M(SD)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2.19(1.72) 11.98(1.81) 12.13(1.26) .18

Cognitive 8.75(1.48)a 10.29(1.51)b 10.56(1.72)b 8.33*

Physical 6.25(1.53) 6.48(1.35) 6.06(1.16) 1.50

Social 7.44(2.25) 7.85(1.97) 7.78(1.96) .33

Total 34.63(4.76) 36.59(4.70) 36.84(4.52) 1.42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20( .41) 4.24( .36) 4.11( .40) 1.78

Collaboration 4.04( .39) 4.14( .47) 4.05( .50) .93

Affiliation 3.83( .44) 4.04( .47) 3.90( .53) 2.41

Total 4.05( .36) 4.16( .40) 4.04( .43) 1.63

Parenting stress 2.54( .52) 2.35( .52) 2.43( .59) 1.16

*p < .001.

<Table 4>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n=65)

2-year college

(n=119)

above 4-year university

(n=113) F

M(SD) M(SD) M(SD)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1.18(2.14)a 12.03(1.62)b 12.47(1.46)b 11.94*

Cognitive 9.80(1.49)a 10.01(1.50)a 10.72(1.58)b 9.53*

Physical 6.17(1.28) 6.41(1.32) 6.58(1.39) 1.91

Social 6.86(2.06)a 7.71(1.66)b 8.48(2.01)c 15.36*

Total 34.02(4.75)a 36.16(4.03)b 38.33(4.59)c 20.35*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23( .39) 4.20( .41) 4.23( .31) .26

Collaboration 4.10( .55) 4.10( .48) 4.18( .41) .88

Affiliation 3.98( .50) 4.05( .51) 3.99( .42) .85

Total 4.12( .43) 4.13( .44) 4.15( .34) .18

Parenting stress 2.38( .51) 2.34( .56) 2.40( .51) .2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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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mother’s job

employed

(n=107)

unemployed

(n=190) t

M(SD) M(SD)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1.93(1.93) 12.05(1.65) -.56

Cognitive 10.21(1.72) 10.24(1.49) -.14

Physical 6.35(1.49) 6.46(1.25) -.72

Social 7.79(2.06) 7.83(1.94) -.16

Total 36.38(5.21) 36.59(4.39) -.36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26( .35) 4.20( .38) 1.33

Collaboration 4.16( .45) 4.11( .48) .75

Affiliation 4.01( .47) 4.01( .48) .05

Total 4.16( .38) 4.12( .41) .82

Parenting stress 2.35( .55) 2.38( .51) -.56

<Table 6> Difference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family income

less than 200

(n=28)

201∼400

(n=186)

400 above

(n=83) F

M(SD) M(SD) M(SD)

Parenting

knowledge

Emotional 11.18(2.39)a 12.06(1.71)b 12.17(1.51)b 3.65*

Cognitive 9.43(1.77)a 10.19(1.61)b 10.59(1.32)b 6.06**

Physical 6.00(1.39) 6.40(1.30) 6.60(1.39) 2.17

Social 7.04(1.95)a 7.63(1.92)ab 8.49(1.97)b 8.19***

Total 33.64(5.60)a 36.30(4.50)b 37.98(4.29)b 10.05***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Confidence 4.42( .33)b 4.16( .38)a 4.29( .34)ab 8.38***

Collaboration 4.26( .60)c 4.06( .45)a 4.24( .43)b 5.43**

Affiliation 4.15( .52)c 3.95( .47)a 4.10( .45)b 4.34*

Total 4.29( .46)b 4.07( .39)a 4.23( .38)ab 6.86**

Parenting stress 2.31( .59) 2.41( .52) 2.30( .52) 1.41

*p < .05, **p < .01, ***p < .001.

3)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

사관계, 양육스트레스의차이를알아본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4)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

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양육지식의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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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Parenting knowledge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14*

Parenting stress .02 -.22**

*p < .05, **p < .001.

<Table 8> The relative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mother’s parenting stress

Model Variables B β t R2 F

1 Parenting knowledge .05 .02 .39 .00 .15

2
Parenting knowledge .11 .05 .92

.05 7.70*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15 -.22 -3.90**

*p < .01, **p < .001.

(F = 10.05, p < .001)과 정서발달(F = 3.65, p < .05),

인지발달(F = 6.06, p < .01), 사회성발달(F = 8.19,

p < .001)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201∼400만원 및

400만원 이상 집단과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차

이가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

록 영아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을 더 많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어머니-교

사 관계 총점(F = 6.86, p < .01)과 신뢰(F = 8.38,

p < .001), 협력(F = 5.43, p < .01), 친밀(F = 4.34,

p < .05)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 집단이 201∼400만원 집

단보다 어머니-교사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과 친밀 하위요인에서 200만

원 이하 집단이 201∼400만원 집단과 400만원

이상 집단보다 어머니-교사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

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이 없었고, 어머니-교사 관계(r = -.22, p < .001)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7).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본 분석

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상승변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에 대해 공차한계는 .98이

상, VIF 계수는 1.02, Durbin-Watson 지수는

1.97로 나타남으로써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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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

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교사 관계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5% 가량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 = 7.70, p < .01).

이 단계에서 투입된 어머니-교사 관계(β = -.22,

p < .001)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과 개인적으로 교사와 가깝고 공감적인 친밀감

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

는 데 있어 협력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양육스

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주목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

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

레스,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의 전반적인

경향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스

트레스와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특성인

양육지식과 사회적 지원 특성인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

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 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전체 평균은 50점 만점에

서 36.5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들(Yang & Cho, 2009; Lee,

Chang, & Lim, 2004; Huang, Caughy, Genevro,

& Miller, 2004)보다 높지만 Yoon과 Cho(2004)

와 Kim, Cho와 Jung(2007)의 연구결과와는 유

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Yang 등(2009)이 제시

한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의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이 양육지식 수준이 높다

는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관

심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

육관련 지식을 습득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

의 연령이 높고 둘째 이후의 자녀로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는 첫째 자녀의 양육경

험이 높은 수준의 양육지식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발달영역별로는 정서발달 정답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인지발달과 사회성발달 순서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발달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발달영역별 양

육지식의 정답률은 선행연구들마다 일관된 결

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머

니들은 사회성발달이나 신체발달보다 정서발달

과 인지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

(Yang & Kim, 2012; Kim & Song, 2007)와 일

치하며, 인지, 정서발달 순으로 높은 양육지식

수준을 보고한 Kim과 Song(2007), Yang과

Cho(2009) 및 Cho 등(2006)의 연구와 일맥상통

한다. 신체발달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어머니들이 신체발달과 관련된 발달적 이

정표는 책이나 잡지, 소아과, 양육경험자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정보 등으로 쉽게 습득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발달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

적인 입장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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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지․사회성발달 순서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최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되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의 대상자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기에 자녀의 애착

과 관련한 정서발달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

서 정서발달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머니들이 영아의 행동

에 대한 이해, 인지능력에 대한 기대, 어떻게

상호작용해주고 반응을 해줘야 발달적으로 적

합한 양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영아의 연령과 상황에

적절한 양육기술 및 방법에 대한 부모지원 프

로그램이나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어머니-교사 관계의 전체 평균은 4.14점으로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신뢰, 협력,

친밀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영아

전담보육시설에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가 교사

를 신뢰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영아전

담보육시설에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

로 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양육으로 인

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

일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

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

니의 학력, 연령, 취업유무, 가정의 월수입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Kim & Song, 2007; Ha, 2004) 및 어머

니의 취업상태(Kwon & Rha, 2010; Sohn, 2012)

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

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Lee &

Choi, 1993; Pyun, 2004)에서는 젊은 어머니들

이 나이 많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에 대해 비현

실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

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집단이나 높

은 집단의 어머니 모두에게서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학력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Kim & Yoon,

2000; Kim & Song, 2007; Pyun, 2004)가 나타

나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정의 월

수입 등의 개인변인과 관련해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될 수 있음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수준 차이를 보였다. 30대 및 40대 어머니가

20대 어머니보다 영아기 자녀의 인지발달에 대

한 지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

한 자원이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양육지식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교

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고졸 이

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영아의 발달에 대한 전

체적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전문

대졸 집단의 어머니가 고졸 이하 집단의 어머

니보다 전체적인 양육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

록 영아의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양육지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발달과 인지발달, 사회성발달에서 집단 간



92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5, 2013

- 92 -

의 차이를 보였다. 정서발달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 집단

의 어머니가 보다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였

으며, 인지발달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성 발달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고졸 이하 집단의 어머니보다 양육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

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성발달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니

-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스

트레스가 높으며 바쁜 직장생활로 인하여 어머

니-교사 관계가 소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인

식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취업모는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의 정보원에는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경험의 부

족으로 인해 기대만큼 충분한 자녀 양육 지식

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은 비취업모와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

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Lee et al., 2004). 이

에 대해 취업모의 경우, 등․하원 시간 동안

교사와 짧은 만남이지만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로부터 어머

니-교사 의사소통관계에서 일반모와 차이를 나

타내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양육지식, 어머

니-교사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201∼400만원 및 400만원 이상의 집단과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양

육지식의 총점과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

달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즉,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유

아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수

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

이 함으로써 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양육지식에 대한 부모교육에 접할 기회가 높아

진다는 사실로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어머니-교사 관계 총점과

신뢰, 협력, 친밀감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의 월평

균 수입이 적을수록 어머니-교사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관

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교사 관계에 있어서 월

수입이 적은 어머니의 경우, 영아의 자녀를 맡

길 기관이 많거나 다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교사에게 보다 의존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

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교사 관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양육지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양육지식이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는 Kwon, Chung과 Park(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양육지식이 높으면 양육스트레

스가 낮은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Kim & Song,

2007; Lee, 2009; Yang & Kim, 2012)와 유사

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는 어머니들이 다양하

면서도 정확한 양육지식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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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높

았지만, 양육경험의 양과 질은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높은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 특성, 가족 내 지원 정도, 자녀

의 발달수준 및 기질이 보다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한명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와 비슷한 수준의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도 첫 번째 자녀의 양육 경험으로 인해 둘째

영아기 자녀를 양육할 때 보다 수월함을 느낀

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양육지식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의 관계는 어머니의 자녀 수와 자녀 양육 경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머니-교사 관계와 양육스트레스는 서로 부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는 선

행연구(Lee, 2010)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어

머니와 교사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

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낮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편안

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낮 시간동안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 동안 자녀의 일상을 교사로부

터 전해 들음으로써 자녀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즉, 어머니-교사 관계는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육시설과 가정의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긍정적인

어머니-교사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는 교

사와 가깝다고 느낄 때, 교사를 믿고 신뢰할

때,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길 때 양

육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어머니-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

한 어려움을 교사와 나누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교사로부터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교사 관계와 양육스트레

스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임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지

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

니의 양육지식과 부모-교사 관계를 함께 살펴

본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다양한 서적, 여러 매체,

주위 사람을 통하여 바람직한 양육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실제적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나 자녀

의 개인적인 특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서

로 복잡하게 얽혀져 단순히 인지적인 요인 외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심층적으로 고려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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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

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어머니-

교사 관계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

후 연구에서는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연구로 확장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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